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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리그1호골, PSG팬선정 '11월의득점'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PSG)에서 뛰는 이강인(24)이 지난달 23일 르아브르와의 2025-2026

리그1 13라운드에서터트린정규리그1호골이PSG팬들이뽑은 '이달의득점'으로선정됐다.

'강군의시작'전투체력발전과제분석·미래상모색

국군체육부대는4일서울용산구전쟁기념

관이병형홀에서 '국군전투체력발전과제

분석과미래상'을 주제로국방체육세미나

를개최했다.

이날세미나에는국방부·한국스포츠과학

원·한국체육학회등군관계관및국내체육

전문가 100여명이참석, 전투체력의중요

성에관해다양한의견을나눴다.

세미나는 진규상(예비역 해병준장) 국

군체육부대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송강

영한국스포츠과학원장의축사,주제발표,

종합토론순으로이뤄졌다.

국군체육부대 엄장원 군체육연구원은

'국제군인체육연맹(CISM) 심포지엄전투

체력우수사례'를주제로한발표에서전투

수행력중심의체력체계전환필요성과한

국군체력단련체계의구조적재정비를역

설해큰호응을이끌었다.또한육군체력연

구센터김경배대령은군체력검정발전방

안연구발표로관심을모았고,육군52보병

사단최성식중령은디지털체력단련활용

우수사례발표로참석자들의공감을샀다.

진 부대장은 "장병의 과학적 체력관리

는강한군의시작이자기본이다. 부대는

2023년 국군전투체력개발센터를창설하

고, 각군에맞춤형전투체력단련프로그

램 전파와 전문지도자 양성으로 국군 전

투체력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는국방부와각급체육기관관계자

들과연계, 군 전투체력발전과제를분석

해미래상을제시하는기회가될것"이라

고밝혔다. 노성수기자

4일서울용산구전쟁기념관에서열린국방체육세미나에서국군체육부대엄장원군체육연구원이주제발표를하고있다. 조종원기자

국군체육부대,국방체육세미나

군관계관·국내체육전문가참석

단련체계구조적재정비등논의

한국여자탁구베테랑양하은(31·화성도

시공사)이월드테이블테니스(WTT)피더

시리즈에서2관왕에올랐다.

양하은은 3일(현지시간) 이탈리아파르

마에서열린WTT피더파르마 2025 여자

단식결승에서일본의아카에가호를풀게

임대결끝에3-2(11-9 11-9 6-11 6-11 11

-4)로물리쳤다.

올해 국제대회 단식에선WTT 컨텐더

타이위안등에서16강에오른게최고성적

이었던양하은은마지막출전한대회를우

승으로장식했다.

세계랭킹 94위인양하은은올해WTT

피더시리즈 3관왕인세계 41위아케에를

맞아 1, 2게임을 각각 11-9로 따냈지만,

3, 4게임을 잃어승부는최종 5게임에들

어갔다.

양하은은5게임에서상대테이블구석을

찌르는날카로운드라이브공세로노련하

게풀어가며11-4로여유있게이겨우승을

확정했다.

WTT 피더시리즈는그랜드스매시, 챔

피언스, 컨텐더등이펼쳐지는WTT 시리

즈보다는등급이낮은대회로총상금 3만

달러가걸려있다.

양하은은 또 장성일(보람할렐루야)과

호흡을맞춘혼합복식결승에서도한국의

조승민(삼성화재)-최해은(화성도시공사)

조에 3-2(8-11 4-11 11-5 12-10 11-7) 역

전승을거둬대회2관왕의기쁨을누렸다.

양하은-장성일 조는 1. 2게임을 내주

고 불안하게 출발했지만, 3게임부터 내

리세게임을가져오며역전드라마를완

성했다. 연합뉴스

탁구양하은, WTT 피더파르마 2관왕

여자단식결승서日아카에격파

장성일과호흡혼합복식서도우승


